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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관구간 기획 회의 

 

2024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브라질 파소 푼도 시에서 제 1차 노틀담 수녀회 관구간 계획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모임에는 카노아스 아파레시다 성모 관구와 파소 푼도 거룩한 십자가 관구의 수녀 

116명이 모여 협력적으로 사명을 강화하고 내년의 다양한 통합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기획 세션은 기도와 형제애, 새로운 관점에 대한 개방성을 키우는 환경에서 베르나딘 수녀회의 엘리스안젤라 

페레이라 마차도 수녀의 안내로 진행되었습니다. 선택한 방법론인 감사의 문의는 이전에 셀로 알려진 

커뮤니티와 그룹에서 과정의 연속성과 시너지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회의장 내 원탁에 둘러앉아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단체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원탁 중앙에 놓인 

뿌리와 빛과 같은 상징적인 요소는 노틀담의 영성을 반영했습니다. 뿌리는 수녀회의 창립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사도적 사명을, 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이 회의는 또한 다음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깊은 영성과 통합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 기억의 경축: 특별 미사와 산타 크루즈 묘지 방문을 통해 세상을 떠난 수녀들의 삶을 기억했습니다. 

• 한 해의 반추: 두 지역의 역사와 사명에 기여한 중요한 사건들이 강조되었습니다. 

• 친교와 기도: 성찰, 공유, 계획을 통해 커뮤니티의 유대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의 절정은 각 지역 리더들이 최근 인도 방갈로르에서 열린 준총회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발표는 내년 한 해 동안 지역 공동체가 나아갈 여정에 대한 귀중한 교훈과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 공동체는 수녀원에 심을 과일나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상징적인 몸짓은 노틀담의 

사명과 사도직에 열매를 맺겠다는 참가자들의 투신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관구 간 계획 회의는 노틀담 선교를 강화하고 브라질 관구 통합 과정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수녀들은 공동의 꿈과 시노드 정신에 따라 2025년을 위한 프로젝트를 고안하고 

행동을 정의했습니다. 


